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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KT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은 11월 6일(화) 중앙상무집행위원들에게 “노사협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 조직개편은 절대 없다”고 강조했다. ��노동조합은 지난 1일(목) 경영진이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(안)을 보고하겠다는 의중을 밝히자 이를 거부하고 돌려보낸 바 있다. ��위원장,“협의 없는 조직개편 획책 시, 노사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게 될 것” 경고�이는 조직개편과 관련, 노사가 만남을 갖는 것조차 비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가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. ��이후 노동조합은 즉시 진상파악에 돌입, 현업에서 확인되지 않은 각종 조직개편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조사하고, 다시 한 번 회사측에 ‘일방적 조직개편이 일어날 경우, 노사관계는 영원한 파국으로 접어들 것”을 재차 경고했다. ��이어 산하조직대표자회의를 열어 혹시 모를 조직개편에 대비, 이후 활동방향을 논의하자 회사는 노동조합과 가진 긴급 회동자리에서 “노동조합과 협의 없는 일방적 조직개편은 결코 하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 ��“C/Sales직의 G 전환, 각별히 챙기라” 주문��한편 김해관 위원장은 C/Sales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G직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예의주시할 것을 중앙상집에게 거듭 당부했다. ��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비연고지 배치 및 팀 선택 등에 강제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현장점검할 계획 이다. ��








노사협의 없는 조직개편은 없다!


김해관 위원장, “회사의 책임 있는 답변 들었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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